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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qualitative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reorganization of everyday lives among

the women with chronic health problem. Methods: In this study, the approach and its process of sociology of

everyday lives were adopted. Data for the study came from 6 informants and 9 family members of the informants

by interview and participant-observation from January, 2004 to May, 2006. Qualitative content analyzing methods

were adopted. Results: Informants' everyday lives were reorganized as follows. During the experiences of shock

from unpleasant and unclear symptoms of their body, their sight fixed on the body part. Their time also fixed on

a point of present. They started to wander from medical care to folk and lay care. After they were informed that

the health problem could not be treated completely, they reduced the world of everyday life and protected

themselves from the chaotic unfamiliar world by setting -a- side duties as a family member and severing unessential

social relationship. As they achieved a skill for managing their health problem, they gained their former pattern

of everyday lives as a woman, a family member, and a social member. Finally, they created a new life world.

Conclusion: We need mor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adaptive strategy by the informants, to intervene in

the crisis of everyda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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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와중에서 병원과 치유자 순례의 일상화 몸1. :

의 부위와 특정 시점에 고정된 생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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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에는 조금 붓는 거 그랬다가 언젠가 또 가라앉고,

했는데 제가 좀 무리를 했거든요 집안에 일이 그럴. . (3.0)

일이 있기는 좀 한데 그래도 혹시 하는 게 더 많죠. (1.0) .

암이 다시 재발했나 해서요 예 아프다기 보담 아 있잖[ ?] . .

아요 왜 그 아이 아주 기분이 말도 몬하게 표현하기. . . /(1.0)

가 아무튼 아주 기분이 나쁜 거 그것보다 더 우리 하(1.0) . . -

다 하나 찌릿 저릿 여기서 유방 여기까지 어깨 지나. ? ? (( )) ((

팔 아 그런 거요 또 도진건가 아 걱정이 되면서)) . (1.0). / .

혹시 아닌가 아 그건 말로 못해요 머리가 쭈빗쭈빗 이리. . ,

뒹굴고 저리 뒹굴고 밤새 혼자서 신랑은 옆에서 자고 있어.

도 신랑한테 말도 못해 아하. ,

,

.

.

.

.

수술을 여기 말고 거기서 받았거든요 거긴 아주 잘 되. .

있어요 체계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 모아놓고 여러. ,

차래 교육도 하고 팜플렛도 주고 마시지 운동하는 것도. [

요 예 다 같이 운동하고 마사지도 이렇게 연습했어요?] . .

그런데 이제야 기억나요 처음에 붙는 거 같더니 얼굴이. .

양쪽이 붓고 그래서 살이 찌나 그래서 운동도 하고 했는.

데 피부랑 목이랑 팔이 아닌 거에요 목이 선이 없어지고. , . .

또 어떻게 되는가 했죠 아 아들 우리 아들이 아직 어려. . .

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없어지면 우리 아들 아직. . .

어린데 어떻게 되요 엄마밖에 없는데 다시 그러면. . (1.0)

암이 재발하면 예 처음 병원에서 준 자료도 다 가지고[ ?] .

있어도 그 림프부종 생각을 못했어요 치료가 효과가 없(( )) .

나보다 말도 동생에게도 말도 못하죠 제가 환자들(2.0). .

많이 봤으니까 좀 알잖아요.

.

,

.

.

,

.

,

.

,

.

2)

.

,

.

.

참여자 아주머니는 그래 어디서 수술 했수3: (2.0) (1.0) ?

참여자 난 서울 병원서 했어요 거기가 우리나라에4: . J .

서 젤로 크고 유명해요.

참여자 아 나도 거기서 했는데 어떤 의사선생님에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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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요 난 선생님 젤로 잘하는? 000 .

참여자 나도4: 그 선생님인데 아 그선생님 정말 용해요, .

수술도잘하고환자가많아요 그래 이거이렇게.

되구두비행기타구거기선생님 찾아 갔잖아요.

이것두 결과지 거기((lymphoscintigraphy ))

서 했구 이런. 것두 거기 아니면 못 찍어요 우.

리나라에서

참여자 아 나두 거기서 우리 딸이랑 그 근처 살아서3: .

여기선 안 된다구 서울 큰 병원 가얀 다구 그

래 입원시키고 해서 아 선생님 지금두 안녕.

하시지요 기술두 좋구 환자한테 잘해 우리? .

같은 사람에게도 뭐라하지 않고 잘하고 아.

반갑네요 우리 동창이네. .

, , ,

, ,

,

.

,

,

, MRI .

.

.

의 료 인 할머닌 배 수술하셨네 수술 한지 얼마나: .

되었어요 년은 넘었지요? 1 ?

참여자 3: 어떻게 알아요 나 수술했는데 한(1.0). ? . 3

년 넘었어요 선상님. 참 용하네요.

배도 안봤는데, 다리만 탁보고 알고 아 하. !

선상님도 수술해 보셨어요?

의 료 인 언제부터 부었어요: ?

참여자 3: 한 년 남짓 붓고1 . .

의 료 인: 여기는 섬유화 됐네 여기 딱딱해 진 건(1.0) ,

언제부터지요?

참여자 3: 아 그건 언제부턴가 아 딱딱하네요(2.0) .

의 료 인 막 열이 나진 않고요: ?

참여자 3: 열은 없는데 뭐 잘못 먹었나 언젠가 벌거니.

열도 화끈화끈 나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나섬 괜찬하고 또, (1.0).

의 료 인 뭐 또 다른 증상은: ?

참여자 3: 으응 아 어떤 땐 진득한 땀이 나요 여(3.0). .

기서 여기만 덥지도 않은데. . .

.

.

.

,

.

.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요 암이라면 차라리 낫지요. .

그 땐 수술하고 항암제 치료하고 한다고 하니까 치료하면

되겠구나 했지요 그런데 이건 치료방법이 없대요 어떻게. .

평생을 이러구 살아요.

.

다른 병원에 잘한다구 하는데 누가 거길 또 가보라구.

해서 갔는데 중략 수술을 할라구 준비란 준비는 다하고.- -

있는데 그러는 거야 수술을 못 한다구 아 이 큰 병원에서.

암 치료두 잘 하구 기계두 최고로 좋구 한 병원에서 그까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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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부은 거 하나 수술을 못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가 있어!

.

3)

,

.

.

‘ ’ .

수술한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도 별다른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렇게 슬슬 쓸어주더라고요 운동도 하라는 데도 있고 그래. .

도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요가를 하러 갔어요 명상요가. . .

내가 수영을 원래 좋아하고 해서 수영도 좀 해보고 아. . .

치료기구 무료 체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무슨 기구.

를 가지고 열인지 아무튼 좋은 거라던데 그걸 쪼여 주곤

해서 몇 번 갔어요 그리곤 얼마 있다가 좀 나았어요 너무. .

많은 걸 해보니까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금은 나았는데 여전해요. .

엄마가 하도 안 낫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 봐도 안 나서.

누가 산골에 농사짓는 할아버지가 꼭 새벽에만 치료를 한

다는데 잘 낫는데요 다 거기서 나았다구 해서 여기서 너. .

무 멀지요 그래도 새벽 시까지만 본다고 해서 내가 몇. 6 ,

시간을 차를 몰고 새벽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중략 무당. - -

한테도 가보구 안가본데가 없어요 누가 좋다구 하는 데는.

안 가 본데가 없어요.

.

.

아주 용한 도사님이 왔다고 그래서 그 도사님을 만난다.

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 사돈이 이웃이서 가보자고. , .

그래 몰려갔어 용한 분이라 시간이 없어서 아마 밤 시쯤. 11

갔을 거야 기다리다가 새벽에 두시나 세시쯤까지 본 것 같.

아. 내가 일부러 치매를 이렇게 긴 걸입고 가리고 가만히, .

앉아서 어디가 아프단 말도 안했어 어떠나 볼라고 나를 한.

참을 보더니 병이 뼈 속까지 깊다는 거야 병이 있다고, . .

그래 어떻게 그리 족집게처럼 맞출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다리를 뵈 줬지 중략 또 한 번은 우리 사돈 우리 딸 시.- - ,

어머니 동생이 그렇게 아팠어 약국가도 모르고 병원서도.

뭔지 모르고 누가 용한 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갔--.

데 거기서 싹 낫다는 거야 거긴 사람이 많아서 새벽에 가. .

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가면 벼라 별 사람 많아 여기. .

저기 아픈 사람 뭔지도 모르는 병도 가면 다 낫는다고 하.

도 유명하다고 해서 또 거기 갔어.

. ‘ ’ .

. ,

.

.

.

.

선생님 우리 엄마가 년 전 쯤에 병원에서 수술(3.0) 3 K

받고 나서 다리가 부었는데요 거기 병원 또 대학 병원. K , K

두 가구 거기서 사진 찍고 임파부종이라고 진단받고 했어,

요 지금 더 많이 붓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별거 아니라구. ,

그냥 두는 거라구 하는데 엄만 점점 더 단단해 지구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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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열이 난다고 인터넷 찾아서 서울에 연락하니까 선생님.

찾으라고 해서 엄마는 너무 오래 고생해서 엄마(1.0). (2.0).

가 지금 도에 사시는데 여기로 와서 우리 집 오시게 해서K ,

치료받을 수 있게 할려구요 엄마가 자존심이 강하고 실망. ,

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잘 좀 잘 될 수 있다고,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 모시고 있으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좀 우리 신랑도 장모님 여기 와 계시면,

서 치료하게 한다고 해요.

.

.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그리움으로 반추하는 일상2. ,

생활 과거 일상으로 회귀된 정신세계:

,

.

,

. ,

.

1)

,

.

.

아 그 때 수술하지 말았어야 해요 무언가 확 느껴지는, .

게 있더라고요 수술 끝나고 병실에 왔는데 아 뭔가 잘못, ,

됐다 그땐 몰랐어요 그게 뭔지 아 이거였어요 수술하지. . . .

말았어야 했어요//

.

.

참여자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날 힘들게 해서: . .

배우자 아니 내가 뭘 어쩠다구: , , (2.0),

연구자에게 요즘 집안에 일이 좀 처제도 그(( )) ,

렇고 이 사람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

참여자 그래도 당신이 안 그랬으면 아 좀 일이 있어요: , . .

아 사람구실도 못해요.

,

.

2)

,

,

.

.

그전에는 이 다리 림프부종이 있는 가 더 날씬 했지 교( ) .

통사고로 다쳤었거든 그래 더 가늘었다고요 응 젊어. [ ?]. .

서 피부가 희다고 뽀얀이 내가 어려서 고녀시절에 배구를. .

했거든 키가 작아도 운동을 잘해서 그래 그 일본 선상님. .

이 내가 편지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편지를 썼(2.0), , ,

어 일본말로 구구절절이 편지를 석장인가 그레스네 일본, . . (

어 억양으로 진술 시작 답장이 왔어 키가 작고 운동을). .

아주 잘한 학생이라고 우유같이 흰 기억을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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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

1

,

.

, ,

.

TV

.

우리 어머니는 어쩌면 딸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1.0), ,

예 우리 어머니 아 예에 당신은 어딜 나갈라치면[ ?]. . [ / ,]

쫙 빼입고 그전에는 비로두 그게 최고거든 나한텐 옷이. .

태가 나겠나면서 당신 체면 내릴 그런데는 날 안 보내 아, .

그럴 수가 있어 난 우리 딸 며느리두 좋은 거 있으면 다! ,

입혀 내가 여기 서 가계를 했거든 내가 눈설미가 좀. OO ,

있어 그래 돈은 뭐 살만치 그래두 잘 벌었지 먹는 것도. , .

애들 그때로는 최고루 먹이구 빠다랑 통조림 미군부(1.0) . ,

대서 나온 거 진짜루만 여기 동 바루 요기야 거기 왜, . XX ,

복개 시장 거긴 아주 크구 시장이 아직도 있나 모르겠어. ? [

요 요즘은 정식으로 수입이 되니까 백화점에서 사지 않나.

요 달라 미군부대서 나온 거하구는 아주 딴판이야 그?] . , .

거 다 친척들도 나눠주구 했지 그게 제일 고급이거든 인. .

기 있었어 그래도 그땐 돈을 벌만큼 버니까. .

“ ( )

.”

.

3 , ,

.

.

, 70

,

,

.

.

.

단절하고 축소되는 일상생활 닫힌 현실세계3. :

.

. “ ”

, .

,

‘ ’

.

.

‘ ’

.

.

1)

.

.

음 다 알아 거기서 시 소재 차 병원 이런 것 교육용. (S 3 ) (

팜플렛도 매달 보내 주고 하지만 다 귀찮아 뭔 소용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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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버리라는데 쟤가 참여자의 딸 저렇게 서랍에 쌓아둬( ) .

선생님은 그 대학 병원에 있다고 했지 아니야 엄마 그? [ , .

대학병원 아니라니까 응 그래도 그 대학병원하고 연결은].

되잖아 아무 소용없는 짓을 왜 해 내가 이제 싫다는데. . .

더 이상 끌구 다니지 말라는데 왜 자꾸 이 사람 저사람 불러

오는 거야 엄마가 그 병원에서 치료했었어요 그러니까. [ ] ,

내가 화낸 건 거기 또 찾아가서 그래 의사가 유명한진 몰, .

랐는데 대학이 있잖아 거긴 그래 치료하는데 한 달이면. . , ,

된다고 한 달이나 지났나 아픈 다리는 가라앉지 않고 아. . ,

프지두 않은 이쪽이 또 붓는거야 딴딴해 가지구 그래 내, .

가 어찌 된 거냐구 그랬더니 난 낫게 할려구 한 거지 이, ‘ ,

렇게 할려구 한 건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못 믿으면’ ‘

치료할 수 없다 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아니 내가 물어’ , .

본거지 그래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아 다 귀찮아. . .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 난리야 하지 마. .

1

,

10

,

.

.

2) :

,

.

.

.

.

아주 심할 때는 얼굴하고 목하고 경계가 없었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반찬거리도 동네 가게나가는 것도 남들,

이 볼까봐 어떻게 나가겠어요 동생한테 두부 하나 사오라.

고 하고 해서 해결하구 말아요.

. ‘ ’

.

.

지하철을 타도 넘들이 다 내 다리만 쳐다봐 절뚝거리고.

길을 가다가도 누가 저기서 오면 자꾸 서지게 되고 첨엔.

신경써져 아예 안 나갔지 다리도 아프지만 넘들이 다 나. .

만 쳐다봐 저 사람 태어날 때부텀 다리병신 인가 생각. ‘ ’

키고 그 담부턴 가다가 딱 서고 넘이 온다 저사람 나 본다. , ,

싶으면.

‘ ’

.

이러구 어떻게 나가겠수 한 번 뭐 병원이구 어디구 누. ,

구 결혼식이다 뭐다해서 나갈라면 이 무거운 걸 끄집구, ,

택시라두 우리 차라두 탈라치면 어디 들어가야 말이지 아, .

유 게우 들어가두 어디 앉을 수가 있어 누울 수가 있어, ,

그렇다고 설 수가 있어 큰 차 버스 는 더 못타지 나만 태. ( ) ,

우나 집에서두 게우 요기 거실 내 지측 지측 왔다갔다? ( ) - .

하다가 요기 소파 누웠다가 내 그러구 있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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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집안일도 엉망 남편이 많이 도와줘요 우리 아들 아--. .

직 장가 안간 아들이 아주 착해요 학교가 멀어서 주말에.

집에 오는데 청소랑 다 해주고 내가 아들을 챙겨야 하는. .

데 공부하는 걸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집안일을 하게 하니

까 남편도 바쁜 사람이라 그 전에는 일 다 하고 늦게도. .

들어오고 하더니 이제는 일이 안 끝나도 일찍 들어와요, .

내가 이 팔을 잘 잘 못쓰니까 반찬도 많이 안하고 먹던 거

또 주고 그래도 입이 까다로운 사람인데 반찬도 불평 안하.

고 내 성격이 워낙 어정쩡한 거 못 참아서 전기 청소기를.

쓰지 않고 걸레로 바닥을 반짝반짝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

는데 이젠 왼 손으로 살살 걸래질 치고 대충 하고 살아요, .

그러니 사람 사는 거 같겠어요 우리 딸이 외국으로 시집?

간 딸이 모래 온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오면 한국 음식이랑

장만해서 먹이고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게 보내 주고 손자

들도 좀 잘 봐주고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못해요. .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아요.

,

.

.

“ . . . - .

. . ”

.

작은 집 전화야 내가 그전에는 집안 일 다 챙기고 작은. ,

거부터 큰일까지 다 챙기고 했더니 내 나한테 해 주기 바-

래 이 좋은 세상 얼마나 볼 것도 많구 나두 놀러두 가구.

싶구 보고 싶은 것도 많구 하지만 다 귀찮아 남편이 밥 먹.

고 들어 온다구 하면 반갑다 못해 감사해 단 둘이 살면서.

도 밥 챙겨 주는 것도 귀찮은데 뭘 시시콜콜 자기들 이사.

가는 거까지 챙겨주기 바래 전화는 왜 해 챙겨 달라는 거. !

지 내 한 몸 건수하기도 힘든데 안 그렇소 이 좋은 세상. . ? .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수 돈만 있으면 뭐든지 못해 그래. ?

도 아무 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내가 즈그들 챙기--.

게 생겼어!

, ,

.

,

.

새롭게 시작하는 일상 열린 세계4. :

. ,

, .

.

,

.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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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됐잖아요 아픈 후로는.

일부러 화장하는데 공을 많이 드리고 옷도 더 화려하게 입

어요 그래야 남들이 볼 때 아프게 안보이지요 아픈 거 아. .

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으면 저 사람 죽을

거 같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아프.

다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있으면 더

신경 쓰이고 할 거에요 나 스스로도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

면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요 요즘 내가 환갑 넘었다고 생각.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난 일찍 혼자 되서 살면서 자식들 키우면서 너무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도 넘에게 신세지고 넘사스럽게 살지 안

을라고 넘 돕는다 하면 아끼지 않구 척척 내가 아프(3.0) ,

다고 흐트러지게 하고 다니면 넘이 얼마나 그럴거야 그 사.

람들 날 보면서 좋을 거 없잖아 내가 아침이면 싹 씻고. ,

깨끗하니 아이 냄새나고 추접하면 얼마나 남이 성가셔. .

‘

’

,

‘ ’ .

.

.

.

2)

.

,

,

.

,

. ,

,

. ‘ ’

‘ ’

.

.

.

선상님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저렇게 안 좋아 내// (1.0),

가 애가 터져요 녜에 할머닌 별고 없으시고요 다. [ (1.0), ?

리는 괜찮고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우리 딸 벌써? /]. ( ) /,

저렇게 일어나두 못하구 몇 일을 설사 설사를 많이 해, - , [

요 오래됐어요 설산지 멀건 한 많이는 아니고 쬐금씩? ?] , , ,

변이 안 나와서 주물르고 온통 배를 다해도 소용없어 기운,

이 없어서 대장 내시경 할래도 좋다는 건 다 해서 만들어.

맥이고 하는데 또 잘 못 먹어 기운이 저렇게 없으니 대, , , [

장내시경 한다고요 의사선상님이 아 그 의사선상?] XXX

님이 외국가셔 개구 그래 그동안 다른 선상님 보이는데 내,

시경 할래두 기운이 없어서 내가 걱정 아이 내가 아프면. .

우리 딸 대 중반의 저거 혼자 못살아(50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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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 ,

, ,

. ,

,

.

3)

.

.

,

.

1

2

.

,

, .

,

, .

.

많이 힘들어 해요 억지로 모이고 하면 그래도 서로 위로.

가 되고 말이 잘 통하고 도움이 되니까 서로 좋아하구 바.

쁘고 힘들어도 제가 일일이 연결하고 전화해서 이번에는.

이거 가르쳐줬는데 어제는 이거 림프마사지 하는 거를, , ( )

그렇게 어려워해요 대 대 초반두 있구 한데 대. 50 , 60 , 60

는 거의 잘 못하고 대도 잘 못 따라구요 그냥 쉬운데, 50 . .

원리만 알면 그게 안되나 봐요. .

, ,

,

, .

,

,

.

.

.

.

논 의.Ⅳ

(Maffesoli, 1998).

, , , , ,

,

(Park,

200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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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Ludike et al., 2002).

. ,

.

. ,

.

,

. ,

.

.

,

(Kang, 1998). ,

.

,

(Kang, 1998: Kim, 1998).

.

.

,

.

, ,

(Park, 2003).

.

.

.

.

.

.

.

,

,

.

,

.

.

결론 및 제언.Ⅴ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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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ffesoli(1998)

,

.

.

,

,

,

.

(Park, 2002).

.

.

(illne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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